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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 활동 참여가 삶 만족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활동 참여와 

삶 만족, 활동참여와 자아통합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다. 은퇴한 55세 이상

의 성인 700명(남자 350명, 여자 350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AMOS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제안된 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활동 참여의 수준이 높을수록 삶 만족이 

높으며,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동 참여와 삶 만족, 활동 참여와 자아통합감의 관계에

서 삶의 의미가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노년기 삶 만족과 자아통합감에 있어서 

활동 참여와 삶의 의미가 가지는 역할과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고 후속 연구에 대해 제안하였

다.

■ 중심어 :∣활동 참여∣삶의 의미∣삶 만족∣자아통합감∣노년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 of activity engagement on life 

satisfaction and ego integration in late adulthood and to investigate the mediating effect of life 

meaning between activity engagement and life satisfaction and ego integration. 700 elderly(359 

male, 350 female) who retired and over 55 years old completed questionnaires.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using AMOS showed that the suggested model is appropriate. Results 

showed that activity engagemen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life satisfaction and ego 

integration. and results also showed that life meaning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engagement and life satisfaction and ego integration. Lastly, We discussed the implications of 

the roles of activity engagement and life meaning on life satisfaction and ego integration for 

elderly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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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수명 증가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되는 전 세

계적인 현상으로[1],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에 

접어들게 됨으로써 노년층으로 들어가는 인구는 더 급

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같은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년기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

었다. 사람들은 노년기에 이르러서도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 차원에서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한

다. 하지만 노년기 삶의 질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그

치지 않는데, 노인들의 낮은 삶의 질은 이것을 해결하

기 위한 공적 비용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2]. 이

러한 이유로 노년기에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하지만 

노년기가 되면 젊은 시절에 비해 여러 가지 불리한 조

건에 놓이게 되는데, 신체적 기능의 약화, 은퇴로 인한 

경제적 능력의 감소와 역할 부재, 사회적 관계의 단절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노년기에도 삶의 질을 유지 혹은 향상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노년 연구들의 주요 이슈가 되었다. 

노년기 삶의 질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노년기 활동 혹은 참여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노년

기 활동 혹은 참여의 중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강조되

어왔는데, 활동이론[3]에서는 사회적 활동의 참여 정도

와 생활만족도가 상관을 가진다고 주장하였고, Rowe와 

Kahn[4]은 성공적 노화모델에서 성공적 노화의 요소로

서 건강과 인지적 기능에 덧붙여 사회적 활동을 핵심적

인 것으로 지명하였다. 2002년에는 WHO가 활동적 노

년(active ageing)이란 용어를 제안하면서, 활동적 노년

을 노년의 삶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참여, 건강, 안전의 

기회를 최적화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 활동적 노

년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건강, 안전, 참여 중 건

강이나 안전은 활동적 참여를 위한 환경적 기반을 구축

하는 것이며, 활동적 노년을 위해서는 참여가 가장 중

요하다[5][6]. 

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노년기 활동의 영향력에 

대한 연구들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의 영역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건강

이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심리적 영역도 중요한데

[7], 노년기 삶의 만족, 자아통합감은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리적 변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활동 참여가 노년기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삶 만족과 자아통합감에 초점을 맞추었

다. 한편 노년기 활동의 유형보다는 활동의 의미가 더 

중요하며[8][9], 활동의 영향력에 있어서 어떤 종류의 

활동에 참여하는가는 중요하지 않다[10]는 주장들이 있

다. 이들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

구들에서 해결하지 못한 다음의 몇 가지 연구문제를 해

결하고자 하였다. 첫째, 활동의 종류가 아닌 다양한 활

동에 대한 참여 수준이 노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 둘째, 활동 참여가 신체적 건강이 아닌 심리적 안녕

감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활동 참여와 안

녕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활동 참여와 노년기 삶 만족, 자아통합감

노년기 활동 참여에 대한 연구들은 활동(activity), 참

여(engagnement), 참가(commitment), 여가활동

(leisure activity) 등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 일부연구에서는 신체적 활동(physical activity)이라

는 용어로 신체적 움직임을 동반하는 활동을 측정하기

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지 신체적 활동이나 움직

임이 아니라 다양한 노년기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초점

을 두면서도 수동적으로 시간을 보내는 행위(예, TV 

시청, 낮잠 등)가 아닌 좀 더 적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 활동 참여(activity engagement)라

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노년기 활동 참여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신체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원봉사가 성공적 노화에 

미치는 영향 등 특정 활동에 국한하여 그 영향력을 살

핀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일부 연구에서는 공식적 활

동(교육이나 공식적 클럽)과 비공식적 활동(가족 부양, 

친교)으로 나누어 각각이 삶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들 연구결과에 따르면 다양한 비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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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공식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 

모두 노년기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이 된다[11-16].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노인들은 하나의 활동이 아닌 다

양한 활동에 동시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

서 활동의 종류를 배타적으로 구분하여 그 영향력을 보

는 것은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활

동 참여를 신체 활동이나 자원봉사 등의 특정 활동으로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종류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활동 참여의 수준이 노년기 삶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많은 연구들은  신체적으로 활동적

인 여가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조기사망을 지연

시키고[17][18], 만성적인 비전염성 질병의 발생을 감소

시키고[19][20],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21-23] 보여주었

다. 즉 노년기 활동 참여는 신체 건강이나 질병 감소에 

도움이 되고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지금까지 노년기 사회참여, 여가활동에 대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노년기 활동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집중되어 있는데, 특히 이들 연구들은 노년기에 신

체적 활동을 하는 것이 노년기 신체 건강에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몇몇 연구들이 노인들의 활동 참여가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도 하

였고[24], 사회적 활동이나 여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는 노인들이 더 높은 안녕감을 보고한다는[25] 연

구 결과도 존재하지만,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심

리적 변인에 관심을 기울인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특

히 노년기 심리적 안녕감의 중요한 변인인 삶 만족이나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연구

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삶 만족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 건강이

나 경제력과는 달리 보다 주관적 형태의 성공적 노화를 

측정하는 변인이며[26], 안녕감의 인지적, 평가적 측면

이다[27]. 한편 자아통합감은 노년기의 성공적인 심리

사회적 발달의 지표로, 죽음불안을 높이고, 노년기 삶의 

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Erikson[28]에 따르면 노년기에 성공적인 심리 발달을 

이루게 되면 자아통합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자신의 

일생을 후회 없이 수용하고, 현재 생활에 만족하며 현

재와 미래에 대한 조화된 견해를 가지고 궁극적으로 죽

음에 대한 공포가 없는 심리적 안녕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삶에 대한 만족을 높게 지각하고 자아통합감을 

느끼는 것은 노년기 안녕감의 직접적인 지표이며 나아

가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다. 노년기에 

참여하는 활동들은 노인들에게 의미있고 가치있고 보

상을 주는 역할을 제공하는데, 이것은 안녕감 향상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29]. 따라서 노년기 활동 참여는 삶 

만족과 자아통합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2. 노년기 삶의 의미

노년기 활동참여가 삶의 만족, 자아통합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수 있지만, 노년기 참여-안녕감 패러다

임에서 이 둘의 직접적 관계뿐 아니라 둘 사이의 매개 

변인이나 조절 변인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있다[25]. 이전 연구들에서는 예를 들어, 사회적 활동에 

대한 평가[30], 활동 수준을 충분하다고 지각하는 정도

[31], 여가 활동에 대한 만족[32], 활동의 지각된 가치

[33] 등이 활동-안녕감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매개변인

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매개변인으로 삶의 의

미를 선택하였는데, 삶에서 의미를 경험하는 것은 안녕

감의 토대로[34], 삶을 의미 있게 여기는 것은 더 나은 

삶의 질과 관련되기[35] 때문이다.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는데[36], 이는 노년기로 

가면서 은퇴, 경제적 수입의 감소, 사회의 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있다는 불안감, 통제력과 권력의 상실 등을 

느끼게 되면서 삶의 의미와 관련 있는 영속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기 때문이다[37]. 그 결과 삶의 

의미는 노년기 삶에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된다. 노년

기에 느끼는 삶의 의미는 건강[38], 사망률[39], 인지 감

퇴나 알츠하이머[40], 심리장애[41][42]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가 높은 사람들은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희망과 낙관성이 높으므로[43], 삶에 의미를 

가지는 사람들일수록 삶 만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느끼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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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통합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노년기에는 지나온 삶

을 되돌아보면서 과거의 경험들을 재음미하고 새롭게 

평가하여 생을 정리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인 의미를 

찾는 작업이 매우 중요한데[28], 이와 같은 재평가를 통

해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면 자아통합을 이루어 갈 수 있게 된다[43].

그런데 삶의 의미의 기초적인 원천이 되는 것이 사회

적 관계이다[44], 외롭고,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무시당

하고, 배척된 사람은 사회적으로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

보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그 결과 심리적으로 나

쁜 결과를 초래한다[45][46]. 선행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사회적으로 소외되면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느껴

지고,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면 인생이 더 의미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활동 참여는 사회적 관계, 소속, 유

대감을 수반하는 것으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조

건이 된다. 

전술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활동 참여가 삶의 의미를 매개하여 노년기 삶의 만족과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준다는 가설을 세우고, 이를 구조

방정식모형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활동 참여가 노년기 삶 만족과 자아통합감에 미

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둘째, 활동 참여와 삶 만족, 자

아통합감의 관계를 삶의 의미가 매개하는가? 이며, 본 

연구의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III. 연구 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경기도에 거주하는 56세∼

86세1의 주 직장을 은퇴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노년기 성인 남녀 700명이다. 자료는 노년기 인터

뷰 경험이 많은 조사 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수집하였으

며, 서울과 경기의 여러 구에서 골고루 표집이 되도록 

하였다. 참여자의 성별은 남자 350명(50%), 여자 350명

(50%)으로 남녀의 성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연

령대는 만 56세∼59세가 150명(21.4%), 60대가 300명

(42.9%), 70대가 200명(28.6%), 80대가 50명(7.1%)으로 

평균연령은 65.9세였다. 연구 참여자의 자세한 인구학

적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2. 측정도구 

2.1 활동 참여

본 연구에서는 유경, 이주일과 장재윤(2014)이 개발

한 활동적 노년 척도의 하위 요인인 참여 요인 30문항

으로 활동적 참여 정도를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자기 

개발 활동, 종교 활동, 일상적 사교 활동, 적극적 사교 

활동, 가족지원 활동, 봉사 활동, 여가 활동 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선행 연구들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왔던 여러 활동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리커트 5점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

였으며(‘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점

수가 높을수록 활동 참여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활동 참여의 예 문항은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

해서 교육에 참가한다’, ‘사교를 위한 모임(친목계, 동창

회 등)에 참여한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0.86이었다. 

2.2 삶의 만족

삶에 만족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하고 조명한과 차경호

(1998)가 한국판으로 번안한 삶의 만족 척도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를 사용하였다. 

1 고령자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생산과 소비활동을 연구하는 분야나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참여나 활동 참여는 직업을 통해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보

다 은퇴를 한 사람들에게 더 중요하다(Harlow & Cantor, 1996)는 점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은퇴 후 직업이 없는 55세 이상을 노년

기 성인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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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350 50.0

여자 350 50.0

연령 56-59세 150 21.4 

60-69세 300 42.9 

70-79세 200 28.6 

80세 이상 50 7.1 

결혼상태 미혼 3 0.4 

기혼 613 87.6 

이혼(별거) 11 1.6 

　 사별 73 10.4 

자녀유무 없음 5 0.7 

있음 695 99.3 

월소득 100만 미만 54 7.7 

100~150만 미만 54 7.7 

150~200만 미만 55 7.9 

200~250만 미만 118 16.9 

250~300만 미만 132 18.9 

　 300만 이상 287 41.0 

교육수준 중졸이하 163 23.2 

고졸 363 51.9 

전문대졸 48 6.9 

　 대학교이상 126 18.0 

주택소유 예 635 90.7 

　 아니요 65 9.3 

종교 불교 110 15.7 

기독교 271 38.7 

천주교 63 9.0 

천도교 3 0.4 

　 종교없음 253 36.1 

손자녀 유무 손자/손녀 없음 184 26.3 

　 손자/손녀 있음 516 73.7 

이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에 대

해 5점 리커트 상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

렇다’ 7점) 평정하도록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을 

더 만족스럽게 지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삶 만

족 척도의 예 문항은 ‘전반적으로 나의 삶은 내가 생각

하는 이상적인 삶에 가깝다’, ‘나의 삶의 조건들은 매우 

훌륭하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

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73이었다. 

2.3 삶의 의미

삶의 의미추구와 의미발견을 측정하기 위하여 

Steger, Frazier, Oishi와 Kaler(2006)가 개발하고 원두

리, 김교헌과 권선중(2005)이 번안, 타당화한 삶의 의미

척도(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MLQ) 10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의미추구 5개 문항과 의미발견 

5개 문항으로 이루어져있다. 5점 리커트 척도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 ‘매우 그

렇다’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의미가 높음을 의미

한다. 삶의 의미의 예 문항은 ‘나는 만족할 만한 삶의 목

적을 발견하였다.’,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

언가를 찾고 있다’ 등이다. 본 연구에서 삶의 의미 척도

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85이었다.

2.4 자아통합감

자아통합감을 측정하기 위해 김정순(1989)이 개발한 

자아통합감 척도 16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과거

와 현재에 대한 수용 11문항, 삶에 대한 태도 5문항,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에 대해 5점 리커트 

상에서 평정하게 하였으며(‘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

우 그렇다’ 5점),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통합감이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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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측정모형과 구조모형 적합도 

모형 χ² df CFI TLI RMSEA

측정모형 439.307 84 .941 .906 .078

구조모형 439.951 82 .940 .906 .079

주. TLI= Tucker-Lewis index, CFI=comparative fit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것으로 해석한다. 자아통합감 척도의 예 문항으로는 ‘인

생을 다시 살 수 있다고 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 

것이다.’, ‘ 내 인생을 돌이켜 볼 때, 내가 가장 원했던 

것을 얻지 못했다.(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75로 나타났다.

IV. 연구 결과

1. 기술통계 분석

활동 참여, 삶 만족, 삶의 의미, 자아통합감의 평균, 

표준편차, 상관계수를 살펴보면, 활동 참여는 삶의 의미

(r=.316, p<.001), 삶 만족(r=.305, p<.001), 자아통합감

(r=.219, p<.001)과 중간정도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삶의 의미는 삶 만족(r=.480, p<.001), 자아통합

감(r=.426, p<.001)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있었으며, 

삶 만족과 자아통합은 .316(p<.001)의 상관을 나타냈다. 

측정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와 상관계수는 [표 2]에 제

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이 모두 중간 정도의 상관을 가

지고 있으므로, 다음 단계로 구조방정식을 활용한 매개

모형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 평균, 표준편차, 상관

활동 참여 삶의 의미 삶 만족 자아통합감

활동 참여

삶의 의미 .316***

삶 만족 .305*** .480***

자아통합감 .219*** .426*** .615***

평균 3.82 3.65 3.25 3.31

표준편차 .60 .45 .47 .36

주. N=700, ***p<.001

2. 연구모형 검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모형에 포함된 잠재변

인인 활동참여, 삶의 의미, 삶 만족, 자아통합감을 측정

변인들이 적절하게 반영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모

형을 검증하였다[47]. 이를 위해 먼저 문항 묶음(item 

parcelling)을 실시하였는데, 모든 문항을 사용하였을 

때에 비해 문항묶음을 사용하였을 때 표본이 간결해지

며, 다변량 정규분포의 가정을 위배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삶 만족과 자아통합의 

경우 무작위 방식으로 문항묶음을 실시하였으며, 다차

원으로 구성된 활동 참여와 삶의 의미의 경우 요인별 

문항이 각 묶음에 고르게 분포되는 방식으로 문항을 배

분하였다. 그 결과, 활동 참여는 6개, 삶의 의미는 3개, 

자아통합감은 4개, 삶 만족은 2개의 측정변인으로 구성

되었다. 측정모형에 대한 분석 결과, 측정모형의 모형 

적합도는 CFI= .941, TLI= .906로 .90 이상이고, 

RMSEA= .078로 .08 이하로 나타나 측정모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측정변인들이 잠재변인을 적절

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활동 참여가 삶의 의미를 매개하여 삶 만족

과 자아통합감에 이르는 직접 경로와 간접경로를 가정

한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의 적합도

는 CFI=.940, TLI= .906 RMSEA= .079로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표 3]에 

제시하였다.  

연구 모형이 적합하였으므로, 다음으로 연구 모형에

서 추정된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먼저 활동 

참여는 삶의 의미를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β=.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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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표준화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독립 변인 종속 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추정치 95% 신뢰구간 추정치
95%

신뢰구간
추정치

95%
신뢰구간

활동참여 삶의 의미 .24 ⦋.18, 31⦌ .00 ⦋.00, .00⦌ .24 ⦋.18, .31⦌
자아통합감 .05 ⦋.01, .12⦌ .12 ⦋.08, .16⦌ .18 ⦋.11, .23⦌
삶 만족 .11 ⦋.05, .16⦌ .12 ⦋.09, .17⦌ .23 ⦋.17, .29⦌

삶의의미 자아통합감 .50 ⦋.37, .60⦌ .00 ⦋.00, .00⦌ .50 ⦋.37, .60⦌
삶 만족 .50 ⦋.36, .58⦌ .00 ⦋.00, .00⦌ .50 ⦋.36, .58⦌

p<.001). 이는 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삶의 의미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삶의 의미는 자아

통합감(β=.570, p<.001)과 삶 만족(β=.583, p<.001)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는데, 이는 삶의 의미를 크게 지각할

수록 자아통합감을 많이 느끼고 삶에 대해서 더 만족함

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활동참여에서 자아통합감과 

삶 만족으로 이르는 경로의 유의성을 보면, 활동참여는 

삶 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나(β=.173, p<.001), 자

아통합은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β=.082, p=.052). 이는 활동 참여가 많을수록 삶 만족을 

크게 느끼지만, 활동 참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자아통

합감이 높아지는 것은 아님을 의미한다. 연구모형에 포

함된 각 경로계수(비표준화, 표준화 계수)는 [표 4][그

림 2]와 같다.

표 4.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Estimate

S.E C.R P
비표준화 표준화

활동참여 → 삶의 의미 .243 .326 .032 7.684 ***

삶의의미 → 자아통합감 .500 .570 .048 10.469 ***

삶의 의미 → 삶 만족 .498 .583 .043 11.674 ***

활동참여 → 삶 만족 .111 .173 .026 4.243 ***

활동참여 → 자아통합감 .053 .082 .028 1.941 .052

주. N=700, ***p<.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계수

[표 4]에서 제시한 경로계수는 예측변인과 결과변인 

간의 직접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들 변인 간의 직접적 경로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매개로 하는 간접효과를 가정하였으므로, 삶만족과 자

아통합에 대한 활동 참여의 예측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는 간접 경로에 의한 효과를 산출하여 그 유의성을 확

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간접효과를 산출하는 방법

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검증력을 높이고 일종 오류를 감

소시키는 부트스트래핑 방법을 추천한다[4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000번의 부트스트래핑을 통하여 간접 

효과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먼저 활동 참여가 삶 만족으로 이어지는 경로의 간접

효과는 95%의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하다

고 볼 수 있다. 간접효과 추정치는 .12로, 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져 이를 매개로 삶 만족

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또한 활동참여가 자아통합으로

가는 경로의 간접효과 역시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

되지 않아 유의하였다. 간접효과 추정치는 .12로, 활동

참여를 많이 할수록 삶의 의미가 높아지고 이를 매개로 

자아통합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가정한 활동 참여와 삶 만족, 활동 참여와 

자아통합의 관계에서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는 유의미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준화된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와 각각의 신뢰구간은 [표 5]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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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노년기의 활동 참여가 노년기 심리

적 안녕감의 지표인 삶 만족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고, 활동 참여-안녕감의 관계에서 삶의 의

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과 본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겠다.

첫째, 상관분석 결과, 노년기 활동 참여의 수준이 높

을수록 삶 만족과 자아통합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가 많을수록 노년기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49], 자원봉사, 문화

적 활동, 스포츠, 독서, 취미와 쇼핑 등과 같은 활동 참

여는 노인들이 느끼는 사회적 연결감의 중요한 예언변

인이다[50]. 또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정보, 

사회적 지지, 재정적 연계성 혹은 문화적 소속감과 같

은 가치있는 자원에 이르는 대안적 경로를 제공하는데

[51], 그러한 자원들은 안녕감에 핵심적이며 삶의 질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52].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사회적 연결감을 동반하는 활동 참여가 

노년기 삶 만족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활동 참여는 자아통합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노년기 사회적 

활동이 성공적인 노년기 적응과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김정순[53]의 주장이

나, 자원봉사활동과 같은 사회적 활동이 자아통합감 형

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54]와도 일맥상통한

다. 

둘째, 활동 참여가 삶의 의미를 매개하여 삶의 만족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사

회적 활동이 삶의 의미 증진과 같은 심리적 이점을 가

지며[55], 삶의 의미의 혼란을 경험할 때는 심리적 안녕

감이 낮아지며[56]. 높은 삶의 의미는 삶 만족을 높인다

[54]는 선행 연구의 결과로 설명 가능하다. 또한 선행연

구에 의하면 삶의 의미는 긍정 정서와 정적인 상관관계

를 가지는데[44], 즉 좋은 기분에 있으면, 우리의 삶이 

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는 것이다[44][57]. 이

들 선행연구의 결과로 예측해볼 때, 활동적 참여가 노

인들이 긍정적인 기분을 느끼는데 도움이 되고 이것이 

삶의 의미를 높이는데 기여하였을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셋째, 활동 참여가 삶의 의미를 매개하여 자아통합감

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자신의 인

생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부정적인 삶의 방식을 변화시

킬 수 있으며, 나아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긍정

적으로 바꿀 수 있지만[58], 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과거를 후회하고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노

년기를 보낼 수 있다[59]는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삶의 

의미가 자아통합감을 예측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

지한다. 상관분석에서 활동 참여와 자아통합감의 관계

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연구모형 검증 결과, 

활동 참여에서 자아통합감으로 가는 경로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부트스트래핑 결과 비록 직접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지만 간접효과에 비해 그 

크기가 작았다. 이는 활동 참여와 자아통합의 관계는 

직접적인 영향보다는 삶의 의미를 매개하여 간접적으

로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는 

구별되는 의의를 가진다. 첫째, 기존의 연구들 대부분이 

활동 참여와 신체적 건강의 관계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 

본 연구는 활동 참여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특히 자아통합감은 노년기 심리사회적 발

달에 중요한 변인이지만 지금까지 활동 참여와 자아통

합감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관심을 기울

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년기 활동 참여가 신체

적, 인지적 건강 뿐 아니라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성숙

을 나타내는 자아통합감에도 기여함을 밝혔다는 점에

서 의의가 있다. 둘째, 단순히 활동의 종류에 따른 안녕

감의 차이가 아닌 다양한 복수의 활동에 참여하는 정도

를 측정하여 노인들의 활동 참여의 현실을 더 잘 반영

하였다는 점에서 생태학적 타당성을 가진다. 셋째, 단순

히 활동 참여와 안녕감의 관계가 아닌 그 사이를 매개

하는 변인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특히 노년기에 중요성

이 더 커지는[36]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는 점에서 향후 노년기 안녕감 향상의 프로그램 개발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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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용적 함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성공적 발달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안녕감 저하를 예

방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노인

이 되어서도 활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다양한 활동에 참

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점점 많아지는 나이, 노인들의 낮은 사회경제

적 지위, 낮은 교육 수준, 노년기에 늘어나는 질병이나 

장애는 사회적 참여를 감소시키는 아주 강력한 위험 요

인이 된다[60]. 그렇다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을 극복하

고 어떻게 활동 참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인가? Gao, Fu, Li와 Jia[61]의 연구에서 노인들이 사회

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사회적 특징이나 

물리적 특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

인들의 사회적 참여를 높이는 데는 개인 차원의 노력뿐

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 혹은 지역사회 차원의 노력이 

필요함을 의미하는데, 즉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지역단위 중심으로 노인들의 접근이 용이

한 시설을 확대하고, 많은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충하고, 몸이 불편하거나 질병

을 앓고 있는 노인들이 활동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

하고, 노인들의 자발적 클럽 등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노년기에 지속적으로 활동적 참여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을 시작하는 시점이 중요하다. 유

럽의 종단 데이터인 SHARE(Survey of Health, Aging, 

and Retirement in Europe)를 분석한 Kohli, Hank와 

Kunemund[62]의 연구와 Hank와 Erlinghagen[63]의 

연구 모두에서 자발적 단체, 교육 과정, 스포츠, 사회적 

혹은 다른 종류의 클럽 등에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시

작할 가능성은 은퇴 직후에 가장 높았다. 따라서 은퇴 

전부터 은퇴준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노년기 활동 참여

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

인다. 

지금까지의 많은 연구들이 노년기 활동 참여와 신체

적 건강의 양방향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노년기 

활동적 참여가 신체적 건강 유지나 증진에 도움을 주지

만, 신체적 건강에 문제가 있을수록 활동적 참여가 줄

어들기 때문에 안녕감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Jang, Mortimer, Haley와 Graves[55]은 질병, 장애를 

가진 노인들도 높은 수준의 사회적 활동 참여와 질병이

나 장애의 관리를 통해 성공적 노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연구에서는 질병을 가

지고 장애가 있는 노인들이 장애가 없는 노인들보다 사

회적 활동에 의해 더 많은 이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

다[55]. 이에 대해 연구자들은 장애를 가진 노인들일수

록 떨어지는 신체적 기능을 사회적 네트웍이나 사회적 

활동으로 대체하는 보상적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이라

고 해석하였다. 따라서 활동 참여의 효과는 건강상태가 

나빠지는 노년기 후기가 될수록 더 뚜렷할 것으로 기대

할 수 있다.

또한 삶의 의미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삶의 의미가 

환경적 자극에서 신뢰로운 패턴 혹은 응집성의 존재에 

민감하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 즉 환경 자극에서 일정

한 패턴이나 응집성이 없을 때보다 패턴과 응집성이 있

을 때 삶의 의미가 더 높아진다는 것이다[64]. 규칙성, 

패턴 등[65]이 삶의 의미 평가에 영향을 준다는 이러한 

연구 결과는 조직이나 단체를 통해 정기적인 모임 등을 

갖는 것이 구조화되어 있지 않은 부정기적 여가활동을 

하는 것보다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데 더 유리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의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

지 한계점을 가진다. 우선 본 연구는 실험법이나 종단 

연구법을 사용한 것이 아닌 횡단 연구법으로 설계된 것

이므로 연구 결과에 대해 인과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즉 활동 참여가 삶의 의미나 삶 만족, 자아통합감을 긍

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

고 자아통합감이 높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

여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삶 

만족,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들 특

히 건강과 경제 수준 등을 통제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신체, 정신적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삶 만족과 자아통합

감이 높고, 또 신체적으로 건강하므로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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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 만족이나 자아통합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들을 

통제하고, 단기종단 연구 설계를 통해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노년기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가 주관적 평정

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삶 만족, 자아통합감을 높게 

지각할수록 활동 참여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정할 가

능성이 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 따라서 이후 연구에

서는 객관적인 활동 참여의 횟수, 참여 수준을 평정하

는 방법을 사용하여 활동 참여가 삶 만족이나 자아통합

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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